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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드리는 기도편지 (김한웅, 김미리 선교사)

쭘립쑤어.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저희에게 힘든 것은 캄보디아의 시골에 사는 것도, 
교제할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을 향한 
회심자 단 한사람을 얻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병고치는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하는
군중과 다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심자를 얻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면, 저희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사역해온 모습들을
보여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teetotum

+855-(0)10-231-502

1.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
도록. 

2. 캄보디아어를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
지 않고, 캄보디아어에 능통하여서 사람들
과 소통하고 사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
록. 

3.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만족하거나, 인원이 적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기
를.  

4. 김미리 선교사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고,
캄보디아에서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5. 가은이가 유치원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6. 캄보디아 선교부가 하나되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배고프다면 라면도 끓여주고,
고장난 집을 고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모든 접촉의 결론으로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러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캄보디아어에 더 
능통해지고,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에만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언동르싸이 마을 전체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본교회 청년들이 
언동르싸이 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사역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동중앙교회의 지원으로 캄퐁톰 교회의
예배당을 새롭게 도색하고, 앞 마당에
나무도 심었습니다. 건축한지 6년정도 
지나서 더러워진 외관이 깔끔해졌습니다. 
캄퐁톰 “오랑”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피어른’ 사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장년 예배에 출석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몇명이라도 꾸준하게 
예배에 출석하고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지 사역자 없이 
김한웅 선교사가 캄보디아어로 설교와 찬양인도를 하고 있기에, 
외국인이 구사하는 캄보디아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예배 드리러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일단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중입니다. 
  마을 어른들과 아주머니들이 계속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2.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 가은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많이 울어서 유치원 보내는 걸 
늦춰야겠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다며 학교가고 싶다고 하더니  잘 다니고 있습니다.   
 


